
GIST 이상한·하민정 교수,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소재 발굴 기여
- 과기정통부, 12일(목) 2024년 소재 연구단 성과공유회 열어 산학연 소재 우수 연구

성과 공유하고 기술·산업 유공자 5명 장관 표창… GIST 신소재공학부 교원 2명 수상

- 이상한 교수,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에너지 소자 관련 혁신적 소재 발굴에 기여

- 하민정 교수, 자성 소재 분야의 난제 기술 해결

  
▲ (왼쪽부터)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신소재공학부 이상한 교수, 하민정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신소재공학부 이상한 교수와 하민정 교수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 소재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수) 밝혔다.

이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에너지 소자 관련 혁신적 

소재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하 교수는 자성 소재 분야의 난제 기술을 해결한 공로

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12일(목) 열린 ‘2024년 소재 연구단 성과공유회’에서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산학연 소재 연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5명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무기·유기·생체·복합소재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에너지/그린테크 ▴AI ▴커넥티드 

모빌리티(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미래형 스마트 융복합소재를 연구하는 한편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GIST 신소재공학부는 이날 수상자 5명 중 2명을 배출하였다. 

이상한 교수는 GIST 부임 이후 약 11년간 산화물 반도체 소재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광전기화학 소자 개발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및 에너지·환경 소재 분야 발전

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극의 효율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연구 성

과를 《Advanced Energy Material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Advanced 

Science》 등 세계적 권위의 저널에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 2024년 소재 연구단 성과공유회에서 GIST 신소재공학부 이상한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년 11월 GIST 신소재공학부에 부임한 하민정 교수는 비희토류 자성 나노소재 

및 유연 스핀소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박막 유연 스핀소자와 연성 복합소재 

기반 소프트 로봇 개발 관련 연구 성과를 《Advanced Materials》, 《ACS Nano》 등 

주요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왔다. 

특히 하 교수는 신진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역량과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며, 이는 GIST 신소재공학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연

구 저변 확대와 난제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 2024년 소재 연구단 성과공유회에서 GIST 신소재공학부 하민정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한 교수는 “고품질 나노 스케일 박막 소재의 합성과 이를 활용한 차세대 반도

체 소자 및 에너지·환경 분야의 다양한 응용 연구를 통해 첨단 소재 기술 혁신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후학 양성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하민정 교수는 “신자성 소재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의 핵심 소재 발굴과 국산화에 앞장서겠다”며, “소재의 응용 분야를 확장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 분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우수한 과

학기술인을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